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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희제]‘세금 먹는 공항고속도로’ 책임은 누가

‘바가지 통행료’ 시비 등 2001년 개통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인천공

항고속도로.

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정부가 인

천공항고속도로에 20년간 혈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원죄’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애당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추정 통

행량이 과대하게 부풀려지는 바람에 매년 1000억 원대의 정부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

건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추정 통행량은

2001∼2005년 하루 11만∼14만6000대였다. 그러나 개통 이후 실제 통

행량은 5만∼6만 대에 그쳤고 정부는 당초 민간에 약속한 대로 20년간 수익보장금의 80%를 세

금으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게 됐다. 2020년까지 지출 예상액은 매년 800억∼1900억 원씩 총 2

조3844억 원.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비 1조4602억 원의 2배에 이르는 액수다.

문제는 애당초 민간 사업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큼 통행

량의 수요 예측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점이다.

당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7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반해 인천국제공항은 30%

에 불과하고 승용차 이용객이 그만큼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공항 주

변 국제관광지개발은 ‘조기 완공’될 것으로, 인천공항 환송객은 김포공항보다 ‘3배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 요금보다 4.8배 이상 비싸다. 정부 보조액을 줄이면

서 당초 민간에 약속한 수익보장금을 맞춰 주려다 보니 통행료가 비싸지게 된 것이다.

영종도 주민 등 공항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는 “민간 사업자 적자 보조에 급급한 터무니없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인천공항철도 역시 교통량 예측을 잘못해 매

년 400억∼500억 원을 세금으로 메우게 될 전망이다.

민자 사업에 대한 지원이 배보다 배꼽이 큰 모양새를 보이자 정부는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뒤늦게 새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뒷북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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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로 수요예측 '졸속' 

 

20 년간 2 조 4 천억 보전해야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교통수요 예측이 졸속 추진되는 

바람에 오는 2020 년까지 20 년간 2 조 4 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 내년 완공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철도, 

2010 년 완공예정인 제 2 연륙교(인천대교) 등의 민자사업이 추진됐음에도, 

이러한 공항 접근 교통시설을 반영해 예측치를 변경하는 등의 보완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아 교통 수요예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 일 국회 건교위 소속 유필우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 년 감사원이 작성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요예측과 검증 예측교통량 비교 결과를 토대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기간인 2001~2020 년의 수익보장금 예상금액을 산출한 결과, 

2 조 3 천 844 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 수입보장기간인 2001~2020

년의 당초 예측 교통량은 237만4천896대이었으나 검증 예측 교통량은 

52.7%에 불과한 125만1천605대 수준을 보이면서 수익보장금 예상액이 2조

3천844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

은 당초 예측 통행량의 44.7% 수준에 머물면서 정부는 4천817억원에 달하

는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보장해줬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 민자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정부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성이 부족한 교통개

발연구원의 기종점 통행량(origin-destination) 자료를 근거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요예측 기초자료인 기종점 교통량 자료를 실업자 대책

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다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조사방법이나 범위가 불

충분해 지난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교통수요 예측 결과는 민자사업의 경우 사용료, 건설

보조금, 최소 운영수입보장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자료가 되는데도 건교부는 

기종점 교통량 등 교통수요 예측에 관한 기초자료를 보완하지 않고 과다 적

용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에 수요예측 과다적용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올초부터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단계

적으로 보장 수준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고속

도로처럼 이미 건설될 민자사업의 경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막대

한 자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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